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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2019년 11월 26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통상과 과  장 김경미(044-201-2051), 사무관 이인애(2054) / 제공일: 11월 26일(총 4매)

차기 WTO 농업협상 개시 여부 및 영향 등은 현재 알 수 

없으며, 5년 후 농산물 관세율 및 농업보조금을 

낮춰야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11월 26일 한겨레 012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5년 뒤 

농민 직격탄”> 보도에 대한 해명]

주요 언론 보도내용

□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 내용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함

□ (관세 감축)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쌀 513%, 마늘 369%, 
고추 270%, 양파 135%인 관세율이 5년 동안 절반 이하로

낮아져 수입이 대폭 늘어나면 국내 가격이 내려가고 생산 면적이 
줄어드는 등 피해 우려

○ 차기 협상 타결까지 현재의 관세율과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유효하게 논의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 세부원칙이 부재하여

향후에 미칠 영향은 알 수 없음. 또한, 차기 농업협상의 개시

여부, 개시일시 등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 11월 26일 한겨레 012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5년 뒤

농민 직격탄”> 제하의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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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협상에서 쌀 관세율은 민감 품목으로 인정받으면 393%, 일반
품목으로 설정하면 154%로 떨어지게 되며, 일반품목에 들었을 때 
관세율은 마늘이 369%에서 108%, 고추가 270%에서 81%, 양파가 
135%에서 41%로 각각 낮아짐

 ○ 관세율 감축도 5년 동안 50~70% 아래로 급격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충격이 예상, 개도국은 10년 동안 선진국의 3분의 2만 
감축해 여파를 줄일 수 있음

□ (보조금 감축) 농업 보조금도 단기에 빠르게 줄여야 함

 ○ 선진국 의무를 다하려면 보조금 상한액을 1조4900억원에서
발효 5년 뒤까지 45%인 8195억원으로 축소해야 함

  - 개도국이라면 8년뒤까지 30% 줄어든 1조430억원을지원할수있음
□ (차기 협상) 내년 미국 대선이 끝나면 새 협상을 시작하고 국가간 
합의에 1~2년, 국가들의 비준에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한국이선진국의무를적용받는협정은 2025년쯤발효할것으로전망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이 보도는 WTO 규정, 협상동향 등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광주전남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한 보도로 사실과 다름

 □ 5년 후 농산물 관세율 및 농업보조금을 낮춰야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유효하게 논의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 세부원칙이 부재하여 향후에 미칠 영향은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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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이번 결정은 WTO 개도국 지위 반납 또는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95년 WTO 출범당시 우리나라가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하되,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포괄적인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따라서, 새로운 WTO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현재의

농업보조금 및 농산물 관세는 그대로 유지됨

 ○ (관세 감축) 쌀 관세율 (513%)이 선진국 민감품목 시 393% 
또는 선진국 일반품목 시 154% 등으로 감축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분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2008년도
WTO 문서*에 따른 것으로서, 10년 이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 선진국은 5년에 걸쳐 50-70%, 개도국은 10년간 2/3 수준인 33-47% 감축 등을

언급한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결과는 2008년도 문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WTO에서 더 이상 의미 있게 논의되지 않음

 ○ (보조금 감축)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받고 있는 보조금 한도가 1조
4900억 원에서 8195억 원으로 한도 축소된다는 등의 분석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2008년도 WTO 문서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

 ○ (향후 영향) 현재 유효하게 논의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
세부원칙이 부재하여 향후에 미칠 영향은 알 수 없음 

□ (차기 협상) 현재 의미 있게 진행 중인 WTO 농업협상이 부재하고, 
차기 농업협상의 개시여부, 개시일시 등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 ‘01년 새로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DDA)가 18년 이상 진행

중이나 향후 의미 있는 진전은 거의 없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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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에는 WTO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EU 등 주요국과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UR 보다 합의 도출이 더욱 어려울 전망

 ○ 현재로서는 유효한 농업협상이 없으며, WTO 회원국 간 이견이 
커서 상당기간 동안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차기 농업협상의 개시여부, 개시일시 등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차기 협상이 시작될 경우, 쌀을 포함한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겠음

□ 결론적으로, 차기협상타결까지현재의관세율과보조금은그대로유지
되며, 현재 유효하게 논의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 세부원칙이 부재
하여 향후에 미칠 영향은 알 수 없음

 ○ 차기 농업협상의 개시여부, 개시일시 등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 동 사안에 대해 농업인들의 우려가 큰 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보도가 요구되며, 차기 협상 관련사항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